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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의 실물경제 전문가들은 지난 2017년말부터 이어

진 대대적인 법인세의 감세 효과가 대부분 없어진 것으

로 판단하고 있다

지난달 29일‘서울경제’에 따르면 전미실물경제협회

(NABE)가 최근 민간기업 및 무역업계 이코노미스트 

1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, 응답자의 84%는“감세

가 고용·투자 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.”고 응답

했다. 

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향후 10년간 1조5,000억 달러

에 육박하는 대대적인 감세를 추진했다. 트럼프 행정부

는 경제성장에 미치는 감세의 효과를 대대적으로 띄었

으나, 결과적으로는‘감세의 낙수효과’는 미미했음을 시

사하는 것으로 보인다. 케빈 스위프트 NABE 회장은“감

세가 시행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면, 법인세 감세가 

기업투자나 고용에 그다지 변수로 작용하지 않는 것으

로 보인다.”고 설명했다. 실제로 세(稅) 부담이 줄어든 미

35일 동안 이어졌던 역대 최장기 연방정부 셧다운(일시

적 업무정지) 속에서도 미국의 1월 민간부문 고용이 시

장의 예상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.

지난달 30일CNBC에 따르면 오토메틱데이터프로세

싱(ADP)은 전미고용보고서를 통해 연방정부의 부분적 

셧다운(업무정지)이 지속된 가운데에서도 고용증대가 

이뤄졌다고 발표했다. 보고서에 따르면 1월 민간부문 고

용 증가는 21만3,000명을 기록했다. 이는 월스트리트저

널(WSJ)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 18만3,000명을 크게 웃

도는 수준이다.

일자리는 직원수 50명~499명을 고용하는 중간 규모의 

기업에서 8만4,000개 늘어나 고용 증대를 주도했다. 500

명 이상을 고용하는 대기업에는 6만6,000개의 일자리가 

늘어났고, 직원 50인 미만의 소기업에서는 6만3,000개

국 기업들이 대거 자사주를 샀다가 지난해 4분기에 증시

가 급락하는 바람에 상당한 손실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. 

다만 전문가들은 급작스러운 경기침체가 찾아올 가능

성엔 선을 그었다. 응답자의 64%가“미국 경기는 올해에

도 긍정적 흐름을 이어갈 것”이라고 답변했다. 올해 성장

률은 2%대로 다소 둔화해 3% 안팎에 육박했던 지난해 

수준엔 미치지 못하겠지만 비교적 경기가 탄탄하게 지속

할 것으로 본다는 전망이다. 

이와 관련해 CBS 방송은“향후 12개월 이내 경기침체

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, 그동안 실물경제의 강한 확장

세를 이끌었던 성장 모멘텀은 힘을 잃고 있다는 뜻”이

라고 진단했다. 

한편 35일간 이어진 연방정부 셧다운(일시적 업무정지)

과 관련해선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(GDP)에 부정적인 

영향을 끼칠 것이란 분석이 많았다. 

의 일자리가 증가했다.

1월 고용은 대부분 업종에서 고르게 증가했다. 1월 서

비스업종이 14만5,000명을 새로 고용했다. 제조업이 3

만4,000명을 고용했고, 건설업도 3만5,000명을 고용하

며 호조를 보였다. 전문직 및 경영 서비스 부문에서 4만

6,000개, 교육 및 의료 서비스 부문에서 3만8,000개의 일

자리가 각각 증가했다.

전문가들은 지난해 12월 22일부터 35일간 이어진 셧

다운에도 일자리 증가세가 탄탄했던 점에 주목했다. 

무디스 애널리틱스의 마크 잔디 수석 경제학자는“정

부의 셧다운을 잘 견뎌냈다.”며“극심한 혼란에도 기업

들은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늘렸다.”고 평가했다. 이어 그

는“고용이 강하게 증가하는 한 경제의 확장도 지속될 

것”이라고 전망했다. 

“트럼프 감세 효과 끝···경기 소폭 둔화할 것”

셧다운에도 고용 증가세 지속


